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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보호무역주의 또는 자유무역주의 (동시세션 2-1) 

일시: 2024 년 5 월 14 일 (화요일) / 13:30-14:45 

작성자: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발표자: 매튜 굿맨, 미국외교협회 

김종훈 前 대한민국 국회의원 

스즈키 카즈토, 동경대학교 

자 다오지옹, 북경대학교 

클라크 패커드, 카토연구소 

 

이 세션 발표자들은 최근 보호주의 대 자유주의 대결로 대표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동향과 미중 무역 경쟁의 향후 향배에 대해서 논의했다. 발표자들은 모두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질서를 침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매튜 굿맨 (미국외교협회)은 미중 무역경쟁에서 미국 정부가 경제안보의 

이름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일이 관찰된다고 했다. 물론 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한국 대미 반도체 

투자 보조금 지급 등의 사례를 보면 이 또한 보호주의로 읽힐 수 있다. 즉 

정치적 앵글이 들어가는 순간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의 이분법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종훈 前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현재 세계 무역질서가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갈림길에 서있으며 자유무역주의의 상징인 세계화 현상이 자국 

우선주의로 대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리더의 부재, 중국의 팽창주의 등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 

요즘 무역질서에서 지정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의 협력이 큰 그림을 결정짓는 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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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참석자인 스즈키 카즈토 동경대학교 교수도 ‘세계화의 몰락’ 현상에 

주목하며 과거 NAFTA, 한미 FTA 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성공이 미중 무역경쟁 

구도에서 디리스킹과 경제안보 이슈로 퇴색되며 비우호적으로 변해간다고 봤다. 

그렇다고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있는 국제 무역질서가 완전한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아직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진단하며 지나치게 정치화되어가는 

무역질서의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중국 참석자인 자 다오지옹, 북경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정부 시절 발전된 미중 

무역경쟁이라는 편파적인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자교수가 미중경쟁이 격화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클라크 패커드 (카토연구소) 역시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자유무역과 세계화 

현상이 저무는 현상에 주목하며  원칙적이고 더욱 원론적인 자유무역주의 추진을 

통해 시장에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미중 무역경쟁이 

안보 위협으로 직결된다는 정치적 레토릭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상호의존성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개방된 시장, 무역 자유화, 국경 간 투자와 

무역 활성화,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강조했지만 서로 다른 전망을 피력했다. 

김종훈은 미중 경쟁과 갈등이 바로 자유주의 질서,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매우 

다른 입장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해결되기 어렵다고 봤다. 자 

교수는 작금의 미중 경쟁이 양측 모두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규칙에 

기반한 갈등을 빨리 해소해야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즈키 교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정치화된 입장에서 탈피해야 하고 미국 또한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게 불편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굿맨은 중국 공산당이 국익을 위한다며 

취하는 과도한 역할이 현재의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